
서울서부지방법원 2022. 12. 15 선고 2022나46647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소]

전   문

원고, 피항소인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

담당변호사 장익준

피고, 항소인 B

변 론 종 결 2022. 11. 17.

판 결 선 고 2022. 12. 15.

제1 심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. 7. 19. 선고 2021가단238202 판결

주   문

1.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

2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
3.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  및  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소외 C(주민등록번호 1 생략)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.

6. 15. 접수 제8841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‘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’라 한다)의

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  유

1.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

가.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

경우에는 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(대법원 2003. 1. 10. 선고

2002다57904 판결 등 참조).

나.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,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

있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1심의 변론종결일 이후인 2022. 6. 17.에 피고의 해지를

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을 뿐 아니라, 원고가 제출한 별지 목록 기재

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여도 명백한바,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

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고,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

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하겠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

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되, 피고가 제1심의 변론종결일 이후에

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말소한 점, 그러고서도 피고가 제1심법원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

이 사건의 소송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함이 마땅하여 주문과 같이

판결한다.

재판장      판사 이주현, 판사 김진철, 판사 이승원






